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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액 네 달 연속
사상 최대치 경신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네 달 연속 사상 최

대치 경신을 이어갔다.

7일‘이데일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날‘2020

년 9월말 외환보유액’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 한

국의 외환보유액은 4,205억5,000만 달러로 전달

(4,189억5,000만 달러) 대비 15억9,000만 달러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보유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충격에 대응한 시장안정화 조치에 지난 3월 한달 

새 89억6,000만 달러가 급감하며 4002억1,000만 

달러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시장안정화 조치에 쓰

인 자금이 다시 회수되며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

한 외환보유액은 지난 6월 처음으로 4,100억 달러

를 넘어서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달에

는 4,200억 달러를 넘어서며 네 달 연속 사상 최대

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지난달 외화표시 외국환평

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하고 외화자산 운용수

익이 늘어나면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밝혔

다. 외평채는 외화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

으로 발행자금은 기금에 귀속돼 외환보유액으로 

운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10일 10년 만기 미

국 달러화 표시 채권 6억2,500만 달러와 5년 만기 

유로화 표시 채권 7억 유로어치를 발행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올해 5월 말 기준 

4,190억달러로 세계 9위를 유지했다. 1위는 중국(3

조1,646억 달러)이었고, 2위는 일본(1조3,985억 달

러), 3위는 스위스(1조125억 달러)였다.

김장 비용 폭등 
전년대비 무 89%, 배추값 67% 껑충

지난 3년 래 서울 집 구매 목적 40%는 ‘임대’

사상 최장기 장마에 이은 태풍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등 

신선식품 가격이 급등하며 김장을 앞둔 가계에 부담이 되

고 있다.

6일‘매일경제’가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9̀월 소비자물

가 동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는 전년 동월 대비 1.0%(전달대비 0.7%) 상승했다. 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 4

월 이후 급격히 둔화된 후 지난 5월에는 마이너스(-0.3%)

로 떨어졌지만, 8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8년 이후 서울에 집을 구매한 40% 가량은 임대를 목

적으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18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서울시에서 제출된 약 

60만 건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집을 산 45만 5,930명 가운데 42%를 차지하는 

19만 1,05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구매한 것

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도 물가 상승폭을 키운 것

은 채소류 가격이었다. 채소류 등이 포함된 신선식품지수

는 전년대비 21.5% 급등했다. 신선채소 가격은 전년대비 

34.9%, 전월대비로도 15.2% 급등했다. 신선과실은 전년

비 16.1%, 전월비 18.6% 올랐다.

배추 값은 지난해 9월 대비 67.3%, 무 89.8%, 토마토 

54.7%, 파 40.1%씩 올랐다. 농산물 전체로는 전년대비 

19.0%, 전월대비 13.2% 올랐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포기에 3,413원이었던 

고랭지 배추의 도매가격은 9월 현재 7,765원, 소매가격은 

같은 기간 4,885원에서 1만740원으로 급등했다. 기재부 

관계자는“현재 유통 중인 배추는 강릉, 평창, 태백 등 강

원도의 고랭지에서 재배되고, 올해 재배면적 감소와 긴 장

마, 연이은 태풍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해 가격은 높은 상

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하지만 11월과 12월 김장철에 출하되

는 가을배추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생산량이 많아 본격

적인 김장철 이전에 가격이 안정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 이후 서울에서 집을 산 만 19세 이하 미성

년자 430명 가운데 76%인 328명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집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대 역시 임대사업을 하

기 위해 집을 산 이들이 전체 1만 1,914명 가운데 7,122명

으로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0대 이상일수록 본인이나 가족들이 직접 살기 위

해 집을 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집을 산 

30대의 경우 전체 주택구매자 12만 4,358명 가운데 55%

인 6만8,653명이 본인이 입주하기 위해서 집을 샀다고 응

답했다.

60대 이상 주택구매자의 경우 집을 임대하기 위해서 집

을 구매했다는 비율이 38%로 전체 세대 가운데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8만 4,337명 가운데 53%

인 4만 4,984명이 본인이 직접 거주를 위해서 집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실거주비율이 매우 높았다.

연령별로는 2018년생(만 2세) 주택구매자 4명 중 4명이, 

2016년생(만 4세) 주택구매자 9명 중 8명이, 2006년생(만 

14세) 주택구매자 29명 중 25명이 서울에 산 집을 임대하

겠다고 응답해 전체 연령 가운데 임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서울에서는

▲ 서울 주택을 구매한 20대의 60%는 임대를 목적으로 구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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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무 값이 폭등했다. 사진=shutterstock

▲ 자료=한국은행, 그래픽=타운뉴스


